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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책
“아 빠가 읽으실 차례예요.” 버니스는 그렇게 

말하고는 경전을 폈어요. 엄마와 아빠는 

버니스와 나란히 소파에 앉으셨어요.

아빠가 제일 먼저 경전 구절을 읽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버니스는 그대로 따라 했어요.

아빠는 이어서 이 구절을 읽으셨어요.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

‘그러할지라도’는 어려운 단어였어요. 
버니스는 아직 글자를 읽을 줄 몰랐고, 때로는 
모르는 말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때 경전 구절을 따라 읽는 건 정말 
좋았어요.

다음 날 경전 읽기 시간이었어요. 아빠는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너에게 줄 특별한 
선물이 있단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버니스에게 주신 것은 책이었어요. 책의 
앞표지에는 사람들과 배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거 제 거예요?” 버니스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큰 책을 품에 안았어요.

“네 거 맞아. 책을 펴 보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버니스는 책을 폈어요. 버니스의 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책 속에는 다양한 그림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이 책은 제목이 뭐예요?” 버니스가 물었어요.
아빠는 표지에 적힌 단어를 손가락으로 

짚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몰몬경 이야기』.”
버니스는 표지에 적힌 단어를 따라서 “몰몬경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경전에서 읽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들어 있는 책이야.” 엄마가 알려 
주셨어요.

버니스는 그림 중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음. 활과 화살이 보이지?” 엄마의 말씀에
버니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활이 부러진 사람에 대해 읽었던 것 기억 

나니?” 아빠가 물으셨어요.
“니파이요?” 버니스가 대답했어요.
“그래, 이건 니파이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버니스가 방긋 웃음을 지었어요.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엄마. 저는 이 책이 정말 
좋아요.”

버니스는 매일 밤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자신의 경전 책을 읽었어요. 버니스는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어려운 말도 배우고, 쉬운 
단어를 읽는 법도 스스로 익혔어요!

경전을 읽으면서 버니스는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경전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이 이야기는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줄리아 윌러드슨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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